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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매출 3조원 훌쩍 돌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 반세기만에 세계 10대 타이어기업으로

금호타이어가 창립 반세기를 맞았다.

금호타이어는 9월1일 서울사무소와 광주공장에서 임직원과 주요고객, 협력기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0

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주공장 기념식에 참석한 김종호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거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전진과 도약

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모기업이던 광주여객이 양질의 타이어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직접 제대로 된 타이어를 만들

어보자는 취지 아래 1960년 삼양타이어로 출범했다.

당시 타이어 생산량은 하루 20개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국내와 중국ㆍ베트남의 8개 공장에서 하루 18만개,

연간 6500만개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9년 글로벌 매출액은 2조9602억원으로 세계 10대 타이어 생산기업으로

성장했으며, 2010년 매출은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9개의 해외법인과 16개의 지사 및 사무소, 8개의 공장과 4개의 기술연구소를 갖추고 있고, 직

원 수는 1만1000여명이다.

1975년 국내 최초로 항공기용 타이어 규격을 개발해 미 공군의 품질보증인증서를 획득한데 이어 민항기 타

이어를 개발해 정부와 미 연방항공청의 인증을 획득했다.

1987년에는 국내 최초로 수출용 자동차에 국산 타이어를 장착할 수 있는 인증을 얻었고 1999년엔 펑크가

나도 시속 80㎞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런플랫 타이어를 세계에서 4번째로 개발했으며, 세계 최초로 32인치짜

리 초고성능(UHP) 타이어를 개발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내 타이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친환경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세

계 일류 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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